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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,

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
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왕정순 의원입니다.

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「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

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

것을 뜻깊게 생각하며,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

리겠습니다.

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령자가 거주하는 도시로, 60세 

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17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이 중 상

당수가 아파트 경비원, 요양보호사, 청소노동자, 돌봄노동자 등 

비정규직 형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



급속한 고령화와 불안정한 노동시장 속에서 고령 비정규직 노동

자들은 고용 불안, 열악한 노동환경,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

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, 현행 제도는 이들을 적절히 보호하지 

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

이에 서울시 차원에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보호

를 위한 사업 및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여, 존엄한 노동환경을 조

성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하며, 지역사회 통합과 안전망 

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
이에 본 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 1.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

수립·시행하도록 의무화

 2. 계약연장 지원사업 및 고용유지장려금 지원 등 고용안정 지원사업의 

근거 마련

 3.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사업장을 계속고용우수기

업으로 지정하고, 인증마크 수여, 홍보, 표창 등의 인센티브 제공

 4.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상담 

지원

 5. 고용안정 및 보호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기금 설치 근거 

마련

 6. 관련 정책의 심의·자문을 위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위원회 

설치·운영



본 조례안은 사용자에게 고용유지장려금, 계속고용우수기업 선정 

등 긍정적 유인을 제공하여 고령 노동자의 계속고용을 장려하고, 

노동권익 상담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

자 합니다.

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생계를 위해 일하는 고령 비정규직 노동

자들이 고용 불안 없이 존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

것은 우리 사회의 책무입니다.

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펴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

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
